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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문제점

□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수급 상황은 자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여건, 에너지시스템의 

사회적 선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발전정도,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욕구,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선택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이후,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자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지역 경제 공동체(EU)의 결정(지침 

변화), 청정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치적 공약 등이 작용하였음. 

□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자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공약에 기초한 의무감 인식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발전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주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핵심 정책기조는 저탄소·청정 에너지시스템 구축 

지향이며, 이는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장기적(5년, 10년, 

30년 등)인 시간적 영역 하에서 계획적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시스템을 저탄소·

청정에너지 체제에 부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는 사회적 합의 과정의 국가별 상이성,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수용성 등으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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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지향점은 에너지수요의 절대적 수준의 감축,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재생에너지 역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는 2010년 이후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시스템 

변화결과(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등)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책애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발전방향을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정책목표, 법제도 구축·운영 현황, 정책추진 애로요인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과 제고에 필요한 정책보완 요소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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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 결과

1.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의 정책 방향 점검

□ 세계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방향은 발전 부문의 연료 저탄소화, 

수송 부문의 Mobility 청정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고도화,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수요 감축 등으로 대표되고 있음. 

○ 주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정책기조는 저탄소·청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며, 

이는 전환정책 목표 하에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장기적(5년, 

10년, 30년 등)인 시간적 영역 하에서 계획적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저탄소·청정에너지 체제에 부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에너지수요의 절대적 수준의 감축,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재생에너지 역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

○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표방하는 국가

이나, 원전 정책방향은 정반대로 설정하고 있음.

○ 에너지수요 측면의 전환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여 에너지공급 

확대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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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역

태동 배경 및

환경적 요인 

○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배출 폐해 위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인식 확대(파리협약, 2016)

○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2011.3.11.)

○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등)기술 발전

에너지시스템

변화기조

○ 에너지시스템 전환 추진(2010년대 초~) 

- 화석에너지 에너지시스템에서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

□ 에너지원별 정책 기조

○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 脫석탄 및 석탄의존도 감축

- 석탄의 천연가스 대체 확대

○ 재생에너지(태양·풍력·조력 등) 역할 확대

○ 원전 의존도 조정

- 脫원전: 독일

- 원전 의존 축소: 프랑스, 일본, 한국

- 원전 의존 확대 및 지속: 영국, 미국

□ 부문별 전환정책 

○ 공급: 에너지믹스 개편

- (발전 부문) 전원구조의 저탄소화

○ 수요: 에너지수요 증가 억제 및 감축 

- (수송 부문) Mobility청정화(연료 전력화·수소화)

-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고도화

<표-1>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성 내역

□ (독일) 205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감축하는 것을 단계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목표는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비중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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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목표 2020 2030 2040 2050

□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90년 대비) ≥–40.0 ≥-55.0 ≥-70.0 ≥-80~-95

□ 재생에너지 역할 증대 

 - 최종에너지 분담률 18.0 30.0 45.0 60.0

 - 전원(발전량) 비중 ≥35.0 ≥50.01) ≥65.02) ≥80.0

 - 열생산 열원 비중 14.0 - - -

 - 수송연료 중 비중 10.03) - - -

□ 에너지수요 감축 : 에너지소비 절약 및 에너지효율 증대

 - 1차에너지 소비(’08년 대비) -20.0 - - -50.0

최종
에너
지

소비

· 에너지생산성 개선4)
  (’08~50) 2.1%(2008~2050년)

· 전력소비량 감축(’08년 대비) -10.0 - - -25.0

·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감축
  (’08년 대비) - - - -80.0

· 건물부문 열(heat)소비
  (’08년 대비) -20.0 - - -

·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05년 대비) -10.0 - - -40.0

주: 1) 2025년까지 40~45% 감축;

   2) 2035년까지 55~60% 감축;

   3) EU 목표치임; 

4) 에너지생산성은 기준연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당 GDP로 측정(GDP/TFC)

<표-2> 독일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의 중장기 목표
(단위: %)

○ 특히,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202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 전력 

비중을 35%까지 제고하며, 열(냉난방)공급 부문 및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14% 및 1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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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구분 분야별 목표 세부내역

□ 정책 목표

- 기후변화 목표
· 20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최소 40% 감축

- 脫원전 목표 · 2022년까지 원자력의 단계적 퇴출 

-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

·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보 보장

-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1차 에너지기준) 

· 2020년까지 ’08년 대비 1차에너지
 수요 감축(20%)

· 1차에너지 생산성 개선: 연평균
  2.1%2)

- 재생에너지 목표
 (1차에너지 소비 비중) · 2020년까지 18%로 확대

□ 부문별
  실행목표

(~2020년)

- 최종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

·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목표
  (전력): 2008년 대비 10% 감축
  (열)  : 2008년 대비 20% 감축
  (수송): 2005년 대비 10% 감축

- 재생에너지의 역할
  증대 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비중 목표)
  (전력): 2020년까지 35% 이상
  (열: 냉난방): 2020년까지 14%
  (수송): 2020년까지 10%1)

□ 평가 단계 · 법, 규제, 지원 프로그램 등 시행

주: 1) ‘에너지구상 2010’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EU차원에서 설정된 목표임.

2) 에너지 생산성 = 에너지 소비 단위당 실질 국내총생산; ’20~’50년 연평균 2.1% 개선 추진

자료: 경제･에너지부(BMWi)(2016.12), The Energy of the Future, 5차 모니터링 보고서, p.9.

<표-3> 독일 ｢Energy Concept 2010｣의 분야별·부문별 정책 목표(2020년)

○ 에너지 전환정책의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는 1차에너지 수요를 2050년까지 

50%(2008년 대비) 감축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음. 독일은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해 1차에너지 생산성을 2008~2050년 기간 중 연평균 2.1%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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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최종에너지 세부 부분별 목표로 전력수요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해 건물부문 에너지수요를 80% 감축하는 한편, 수송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송에너지 수요를 40% 감축하는 목표도 설정하였음. 

□ (영국) 영국은 안정적 에너지공급, 에너지 경쟁력 제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있음.

○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는 2022년까지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37% 감축하며, 2050년까지 80%수준까지 감축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탄소배출 감축목표
(1990년 대비, %)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목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mtoe)

2022년 2032년 2050년 2020년 2030년 2020년 2030년

37 57 80 151) - 129.22) -

주: 1) 영국의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비중목표는 2020년까지 전력 30%, 열 12%, 수송연료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에너지효율 개선 2020년 목표는 2007년 BAU 전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BAU 전망 대비 18% 감축을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로 책정하였음.

자료: <Enerdata(2016), “Country Energy Report: United Kingdom”, December 2016>, <제4차 탄소예산안(The Carbon 

Budget Order 2011) 및 제5차 탄소예산안(The Carbon Budget Order 2016)>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2017.7.10.), 제17-23호, p.8.,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표-4>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정책 목표 

○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은 ⧍脫석탄 추진,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 ⧍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셰일자원(석유·가스) 개발 촉진, ⧍원자력･가스의 역할 유지 

등으로 대표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목표는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까지 15%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책정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최종에너지 수요를 129.2 백만toe 수준이내에서 억제하여, 2007년 BAU 

전망대비 18% 감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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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청정성장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 및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음. 핵심정책 방향은 ⧍최소의 국가･
사회적 환경비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사회･
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임. 

- ‘청정성장 전략’은 목표 달성 경로(Pathway)를 중장기(~2032년)와 초장기

(~2050년) 구간으로 구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청정성장 전략의 중장기 목표(~2032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수준을 산업·

공공 부문 30%, 가정 19%, 수송 29%, 발전 80%, 토지 사용 및 농업 부문 

26% 감축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 초장기적(~2050년)으로는 ⧍에너지소비의 전력화 심화, ⧍수소에너지 시스템 

확충, ⧍CO2제거(emission removal) 기술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청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에너지소비의 전력화는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기반의 이동수단(mobility)을 

전기자동차 등으로 전환하며, 가정부문의 난방시스템을 전력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부문 전략 추진 주요 방향 및 목표(2017년 현재 ~ 2032년) 

 □ 산업/공공

 -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생산성 고도화
 ⋅사업체/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 산업에너지의 청정연료화 추진
 ⋅산업에너지의 탄소함량 최소 14% 감축

 □ 가정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주택의 저탄소 난방 전환
 ⋅에너지소비 9% 및 배출량 19% 감축
 ⋅가스보일러의 저탄소 난방시스템 전환

 □ 수송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저공해 차량 전환 추진
 ⋅배출량 29% 감축
 ⋅수송 에너지소비 집약도 30% 감축, 배출 집약도 44% 개선

<표-5> 영국 ‘청정성장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과 목표(2017~20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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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1990 2015 2032

전반적
목표

- 1인당 배출량(tCO2e/person)
- 배출집약도(tCO2e/GDP(£백만))
- 에너지집약도(MWh/£백만)

14
717

1,530

8
271
872

4
107
548

산업 및
공공부문

- 비산업 및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MWh/£백만)
- 비산업 및 공공부문 에너지집약도(gCO2e/£백만)
-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MWh/£백만)

302
121

1,756

164
96

1,005

79
46

833
- 산업부문 에너지집약도(gCO2e/£백만) 488 403 345

가정 
부문

- 가구당 에너지사용(MWh/가구)
- 가정부문 에너지집약도(gCO2e/£백만)

21
169

17
140

15
120

수송 
부문

- 1,000km 당 도로 수송 에너지사용(kWh/km)
- km당 도로 수송 에너지집약도(gCO2e/kWh)
- 에너지사용 당 도로 수송 배출량(gCO2e/kWh)

1,127
260
231

941
213
227

655
120
183

전력 
부문

- 발전부문 배출량(MtCO2e)
- 전력 공급량 중 청정에너지원 비중(%)

204
21

104
45

16
85

천연 
자원

- 영국 산림면적(1,000 헥타르)
- 농업생산물 당 에너지집약도(tCO2e/£백만)
- 생분해성 폐기물(MtCO2e)1)

- 쓰레기매립지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MtCO2e)

2,778
5,354
362)
60

3,155
3,841

8
12

3,648
2,817

4
7

주: 1) Biodegradable waste sent to landfill; 2) 1995년 수치임
자료: BEIS(2017.10), The Clean Growth Strategy, p.141.

<표-6> 영국 청정성장 경로(pathway) 전략 목표(~2032년)

부문 전략 추진 주요 방향 및 목표(2017년 현재 ~ 2032년) 

 □ 발전

 - 발전부문 청정전원체제 전환
 ⋅청정연료 전원비중 80%로 확대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 적용
 - 스마트 전력수급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 개선
 ⋅발전부문 배출량 80% 감축

 □ 농림/폐기물

 - 토지 이용･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배출량 26% 감축
 ⋅산림지대 최대 16% 확대
 - 폐기물 배출량 감축
 ⋅농업생산의 배출집약도 27% 증진

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032년까지의 감축 수준으로 제시되었음.
자료: <BEIS(2017.10), The Clean Growth Strategy, pp.54~56.> 및 <양의석(2018),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기조와 

청정성장 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4호(2018.1.29.), p.15.,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기초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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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초장기적인 구상 하에 수소에너지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하며, 수소가 모든 

부문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수소공급원은 천연가스 개질을 구상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를 수소 공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적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는 것도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의 초장기적인 목표에 포함하고 

있음.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방향 및 목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 심화

 - 에너지소비 구조를 전력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전력화 심화

   (전력 소비: 2015년 대비 80% 증대 전망)
  ⋅수송부문: 전기자동차 전환

  ⋅가정부문: 난방시스템 전력화

  ⋅산업부문: 산업공정 에너지 전력으로 전환

 - 전원구성을 재생에너지･원자력 체제로 전환

  ⋅100% 청정전원 체제 구축 도모

수소에너지 

시스템 확충

 - 수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운영 

  ⋅건물･주택(난방), 수송(자동차 연료), 산업(원료 및 연료)
    에너지로 수소 이용

  ⋅가스기반 공급 인프라를 수소 공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소 연료충전소 전국적 확대

 -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

  ⋅천연가스 수소화 산업공정 활용 및 CCUS 기술 적용

CO2제거 기술

개발 적용

(emission removal)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적용

  ⋅농업 및 임업 기술을 활용한 CO2제거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발전에 CCUS 기술 개발･적용

자료: <BEIS(2017.10), The Clean Growth Strategy, pp.54~56> 및 <양의석 외(2018.1.29.),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기조와 청정성장 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4호, p.15.,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기초하여 재구성

<표-7> 영국 ‘청정성장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과 목표(2032~2050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11

□ (프랑스) 에너지수요 감축과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고, 자국 발전 부문의 원전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환정책 목표의 핵심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자국의 에너지믹스 구조(2016년 기준)가 이미 원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감축을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크게 확대할 여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고 있음. 

○ 세부 정책방향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화석연료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 ∆차세대 에너지시스템 

구축, ∆친환경 수송수단 개발 등을 설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30년까지 자국의 1차에너지 소비의 화석에너지 비중을 2012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 설정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脫화석화 심화를 추진

하고 있음. 

- 석탄의존도 감축 및 발전 부문 脫석탄화 심화를 위해 2023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CS)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수요를 

2012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특히, 프랑스는 1기 중장기에너지계획(PPP)에 의거 석탄 수요를 2012년 대비 

2023년까지 37% 감축하고, 석유 23.4%, 천연가스 15.8% 감축하는 것으로 

책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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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체 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재생

에너지의 역할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부문별 

부문별 목표 장기(2030년, 2050년)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1990년(기준년도) 대비 
  · 2030년까지: 40%
  · 2050년까지: 75%

□ 에너지수요 감축
 - 최종에너지 수요

- 2012년(기준년도) 대비 
  · 2030년까지: 20%
  · 2050년까지: 50%

□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 1차에너지 소비의 화석에너지 비중  

- 2012년(기준년도) 대비 
  · 2030년까지 30% 감축

□ 화석에너지 감축목표

- 2012년(기준년도) 대비 2023년 감축* 

  · 석탄 : 37%
  · 석유 : 23.4%
  · 천연가스 : 15.8%

□ 재생에너지 역할 확대
 - 부문별 재생에너지 비중 

-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 2020년: 23%
  · 2030년: 32%

- 재생에너지 전원(발전량 기준) 비중
  ․ 2030년: 40%

- 최종 열소비량 비중 
  ․ 2030년: 38%

- 최종 연료소비량
  ․ 2030년: 15%

□ 발전부문 원전의존도 축소
- 원전의 전원(발전량) 비중
  ․ 2025년: 50% 수준으로 축소

주: * 화석에너지의 원별 목표는 PPE, Décret n°2016-1442에 근거함.
자료: 프랑스 에너지전환법(2015.8월 기준), de l'Énergie et de la Mer,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programmations-pluriannuelles-lenergie-ppe(검색일: 2016.11.15.) 을 
토대로 재구성; 윤영주(2016.11.21.), “프랑스 중장기에너지계획(PPE)의 수립 및 시행”,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2호, p.17.,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인용

<표-8>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목표(Article 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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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로서 먼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3%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목표를 최종 이용 단계별 목표로 세분화하여,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의 

열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8%, 연료용 에너지소비(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자국 발전부문의 과중한 원전의존도가 전원믹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판단하고, 자국의 원전 전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음. 

□ (일본) 일본은 4차 및 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 증진(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 및 에너지안전성 제고(Safety) 등 이른바 3E+S로 설정

하였음.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급격한 에너지가격 변동과 에너지 자립도 

저하를 경험한 후,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의 선순환 

및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음. 

- 해외의존도가 높은 자국의 에너지수급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중시하였으며,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해 에너지수요를 축소하며,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설정하게 되었음. 

-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하락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에너지안전(S) 

제고를 에너지정책의 핵심 정책기조로 설정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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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4차 에기본의 정책기조(3E+S)를 

승계하였으며, 파리협정의 자발적 감축공약 이행 등을 위해 2050년까지 

일본이 지향할 ‘탈탄소화 및 에너지전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로 전력망 계통

연계성 강화, 규제제도의 합리적 조정, 재생에너지 비용감축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원전 이용의 지속성 유지) 일본은 원전을 높은 에너지생산 효율성, 공급안정성, 

비용경제성, 온실가스 無배출 전원 등의 장점을 보유한 준 국산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수급의 장기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기저 전원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일본은 에너지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화력발전소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자국의 원전 의존도를 축소하되,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

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 원전의 역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원전 

안전성 확보를 제반 조치를 전제하고 있음. 

- 또한 원전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고민이며 후세에 전가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으로서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처리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음. 

○ (발전 부문 석탄의존도 감축) 일본은 석탄화력 전원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낮고 비용

경제성도 월등하기에 중요 기저 전원 연료로서 판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통해 석탄화력 전원 감축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비효

율적 석탄발전소 폐기(fade out)를 통해 환경부하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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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화력발전에 적용할 최신 화력발전 기술(초초임계압, IGCC, CCUS 등)을 

개발·적용하여 발전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임.

○ (천연가스 역할 확대) 일본은 천연가스가 석유에 비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크지 

않으며, 화석연료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발전연료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천연가스는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수소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PNG 수입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에 높은 가격의 LNG 전원에 과도

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되, 천연가스의 분산전원 역량 및 수소의 근원 

에너지원으로 이용, 산업분야 활용 증대 등에 대비하고자 하며, 발전설비

(combined cycle) 고도화를 통해 전원공급 긴급 상황 발생 시, LNG전원을 

비상전원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확대할 계획임. 

○ (최종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일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차에너지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최종에너지 수급구조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으며,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최종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전원믹스 개편 목표) 일본의 전원믹스 개편목표는 전원구성(발전량 기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2016년: 8.6%)까지 확대하며, 원전 전원비중은 

20∼22%(2016년: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원전을 ‘탈탄소화를 위한 선택지’ 및 ‘중요한 기저 전원’으로 판단하였으며, 

2030년 원전 전원비중 목표는 20.0~22.0%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2030년 석탄화력 전원 비중 목표는 26.0%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석탄화력 

전원비중을 2013년 대비 6.9%p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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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전원 비중을 2013년 40.8% 및 2018년 40.0% 수준에서 2030년까지 

27.0% 수준으로 감축(-13.8%p)하는 것은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을 

전제하고 있음. 

- 일본은 재생에너지 부문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풍력 전원이 他전원과 경쟁력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태양광 전원비중 목표를 7.0%, 

풍력은 1.7%로 책정하였음. 

- 바이오매스･지열･중소수력 등의 전원을 지역 밀착형 에너지원으로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매스 전원비중 목표는 3.7~4.6%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 (전력망 개편) 일본은 자국의 전력화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며, 전원과 전력

계통망을 광역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일본은 전력공급 체제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전원과 수요변화에 따라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전원 및 피크 전원을 균형 있게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구상임.

- 일본은 향후 전력요금 산정에 계통 정비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비용, FIT제도 

운용에 따른 누적 부과금 등이 가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전력망 개편

비용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임. 

○ (수소사회 실현) 일본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열, 수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수소에너지는 공급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높은 편의성 및 효율성, 온실가스 無배출, 비상시 대응 역량 등에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은 수소를 일상생활 및 산업에서 활용하는 사회, 이른바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비용,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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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2017년 12월에 수립한 수소기본전략(재생에너지·수소 등 관련각료회의 

결정)등에 의거하여 수소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온난화대책의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비용 감축을 추진하여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임. 

에너지믹스
(1차에너지 기준, %)

전원믹스
(발전량 기준, %)

2013 20181) 20302) △%p3)

(’13/’30) 2013 20181) 20302) △%p3)

(’13/’30)

석유 45.5 38.7 30.0 -15.5 14.5 5.0 3.0 -11.5
석탄 24.1 26.7 25.0 0.9 32.9 30.0 26.0 -6.9

천연가스 22.1 23.3 18.0 -4.1 40.8 40.0 27.0 -13.8

재생에너지 4.9 8.5 13~14 8.1~9.1 10.8 19.0 22~24 11.2~13.2
 (수력) 3.1 3.9 - 7.3 10.0 8.8~9.2 1.5~1.9

 (태양광) - 1.2 7.0 5.8

 (풍력) - 0.5 1.7 1.2
 (바이오매스) - 1.6 3.7~4.6 2.1~3.0

 (지열) - 0.2 1.0~1.1 0.8~0.9

원자력 0.4 2.8 10~11 9.6~10.6 0.9 6.0 20~22 19.1~21.1
LPG 3.0 - - - -

에너지자급도(%) 6.14) 11.7 24.3 18.2

자료: 1) 추정치(2018년): IEEJ, “2019년 일본 경제･에너지수급 전망(2018.12월)”, https://eneken.ieej.or.jp/press/press181220_a.pdf

(검색일: 2019.11.26.) 

기준치: 자원에너지청(2018.11.15.), “2017년도 에너지수급 실적(속보)”, 

https://www.meti.go.jp/press/2018/11/20181115002/20181115002.html(검색일: 2019.11.26.)

     2) 목표치: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의 구체적인 목표는 ‘장기에너지수요전망(2015.7월)’에서 제시된 내용을 의미함.

5차에기본(2018년)의 에너지믹스 목표는 4차 에기본의 목표를 승계하였음. 4차 에너지기본계획(경제산업성, 2014.4)은 

일본의 에너지믹스 개선 목표(2030년)를 ‘장기에너지수요전망’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에너지믹스 및 전원

믹스 개선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3) 2013년(기준) 대비 2030년(목표)의 비중 %p 차이를 의미

     4) ’13년 에너지자급률: 경제산업성, “에너지백서 2018”, 

https://www.enecho.meti.go.jp/about/whitepaper/2018gaiyou/whitepaper2018pdf_h29_nenji.pdf

(검색일: 2019.11.26.)

<표-9>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전원 믹스 개선 목표(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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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성과 점검

□ 주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전환정책 성과는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에너지 역할의 

퇴조 및 청정에너지 의존도 심화로 시현되었음. 

○ 에너지믹스의 脫화석화 진전은 특히, 발전 부문의 脫석탄화 심화로 확인되었음. 

화석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는 석탄의 역할 퇴조와 천연가스의 역할 강화로 대표

되고 있음.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것은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석탄의 역할을 크게 대체하는 결과로 분석됨. 

○ 에너지소비의 전력화는 최종에너지 소비구조가 전력에너지 형태로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가정·상업, 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에서 전력 

비중의 심화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와 성과로 판단되고 있음. 

○ 청정에너지(非화석에너지)의 역할 증대는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성과임. 이는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

이자 핵심정책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독일) 독일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서 2010년 이후 

에너지수요 감축 및 脫원전 추진,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믹스 

변화를 시현하고 있음. 

○ 독일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수준 감축, 에너지·GDP 원단위의 지속적 개선, 

에너지·GDP의 탈동조화 심화 등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우선적인 성과로 분석됨. 

○ 독일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1% 속도로 

감소추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4% 감축속도를 크게 

초월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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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부문의 원전 전원비중은 2010년 11.2%에서 2018년 6.6%로 축소된 반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이 2010년 7.8%에서 2017년 22.2%까지 확대된 것은 

에너지 전환정책 성과를 대변하고 있음. 

□ (영국) 영국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88.1%에 달한 바 있으나, 2018년 

77.2%로 10.9%p 하락하는 구조변화를 기록하였음.

○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1.7% 

속도로 감소추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1% 감축속도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로 분석됨. 

○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원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7년 18.2%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주목되고 있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전원은 풍력발전으로 

2017년 총 전원규모(발전량)에서 14.8%를 차지하였음. 풍력발전 전원비중은 

2010년 2.7%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영국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풍력발전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프랑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에 따른 에너지믹스 변화는 에너지수요 

감축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비중 제고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음. 

○ 프랑스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0.9% 속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8% 증가

속도에서 추세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 특히, 2018년 에너지소비 수준이 2010년 대비 감축된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성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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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프랑스의 전원구조 변화에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역할 대체가 현격하게 

시현되었음. 프랑스의 발전량 규모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0.2% 

속도로 감소되었음. 

○ 화석발전 비중은 2010년 10.9%에서 2017년 13.0%로 증가하였으나, 석탄화력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7년 2.7%로 하락하였음. 

□ (일본) 일본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2.0% 속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7% 증가

속도에서 추세 전환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수준 감축 실현은 

일본 에너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판단되고 있음. 

○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80.6%로 OECD국가(80.7%)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6년 92.5%에 달한 바 있으며, 이후 원전의 부문적인 가동을 통해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하락하여 2018년 88.9%에 달하였음. 

○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 심화는 에너지소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비중이 2010년 23.0%에서 2018년 27.0%로 증가한 결과에 기인함. 또한 

일본이 원전의 대체 전원으로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크게 확대한 것이 화석

에너지 의존도 심화를 야기한 원인으로 규명되었음. 

3. 주요 국가의 에너지전환 당면과제

○ 에너지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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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는 한편,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을 실현,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으로 구성되어있음. 

○ 그러나 독일 정부가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성과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당초에 목표한 바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도 전력망 확충 애로로 202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음. 

○ 독일이 당초 계획한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강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가격 인상 압력 완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등의 당면과제를 해소해야 함.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2018년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명 노란조끼시위(Yellow Vest Protest)에 직면

하여 자동차 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포기하였음.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발전 부문의 원전 의존도 

축소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달성이 현재의 정책 환경 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2차 장기에너지계획(2차 MEP)을 수립, 2019년 

의회에 상정하였음. 

○ 프랑스는 2차 장기에너지계획(안)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목표를 1차 

계획의 2018년(7%)에서 2023년(7%)으로 연기하였으며, 전원의 원전 의존도 

감축목표(50%) 달성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대폭 조정하였음. 

○ 프랑스는 당초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제1차 

장기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전환정책 

수단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에너지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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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MEP
(2016.10.28.)

2차 MEP
(2019.1.25. 초안)

세부 정책목표 2018년 2023년 2023년 2028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2년 
대비, %)

- - -14.0 -30.0

□ 1차에너지 소비 감축

○ 천연가스 -8.4 -15.8 -6.0 -19.0

○ 석유 -15.6 -23.4 -19.0 -35.0

○ 석탄 -27.6 -37.0 -64.0 -80.0

□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7.0 -12.6 -7.0 -14.0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GW) 52 71~78 74 102~113

□ 전원의 원자력의존도 50% 축소 시기 2025년 2035년

<표-10> 프랑스 제2차 장기에너지계획(초안: 의회 상정)

□ (영국)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은 영국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브렉시트(Brexit)를 예정하고 있기에 향후 정책기조를 

조정할 필요성에 봉착해 있음. 

○ 영국 정부는 브롁시트 이후 EU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노선 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일본)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 과제는 과도하게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크게 위축된 에너지자립도로 판단되고 있음. 

○ 일본은 2013년 이후, 원전의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하에 단계적

으로 가동 중단중인 원전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원전의 1차에너지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10~11%까지, 원전의 전원 비중을 20~2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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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본의 원전 재가동 추진 상황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

되었음. 2011년 가동 중단된 총 54기 원전 중, 2019년 8월말 현재 가동 재개를 

위해 적합성 심사를 신청한 원전은 25기에 불과하였음. 

○ 이중 재가동이 승인된 원전은 13기이며, 가동 재개된 원전은 9기에 불과하였

으며, 재가동이 승인된 원전이 실재 가동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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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언

□ 정책제안 1: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촉진 필요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시스템이 유발하는 환경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심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제안 2: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명료성 및 체계성 제고

○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국가·사회가 목표로 

설정한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임. 이에 전환정책의 목표는 분야별 정량지표로 

명료하게 제시하되, 정책지표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과 정책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정량화하는 것이 정책목표 설정의 기본 요건임. 

○ 정책성과의 정량화에 필요한 정책체계 수립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과를 점검

하는데 선결조건이기도 하지만, 발전된 국가의 정책시스템 요건임. 이에 우리

나라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점검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함. 

□ 정책제안 3: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점검을 위한 에너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정부 및 경제 주체가 에너지시스템 전환과정에서 국가·사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확한 에너지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됨. 에너지정보시스템은 에너지전환의 총체성

(comprehensiveness)을 고려하여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에너지수급, 국토

개발·기후환경, 수송 및 해양 등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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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4: 전환정책 목표 조정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에너지시스템 전환과정은 장기에 걸친 국내외의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와 동행

하게 됨. 전환정책 및 시장변화 요인은 세계 경제·무역 질서 개편, 온실가스 

감축활동 관련 국제협약 변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술, 수소화 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의 혁신, 청정에너지 가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변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포괄함. 

○ 이에 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 구상은 새로운 변화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정책추진 체계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정책목표 조정 시스템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조정 시스템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를 의미함. 

○ 기후·환경 변화대응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발전방향 조정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주무 행정부처, 에너지 정책·

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대표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기구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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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의 의미, 

정책 목표 및 수단, 추진체계,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동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정에너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책수단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 전환정책 의미의 재점검 

○ 에너지 전환정책의 의미가 脫원전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개념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해당함. 

에너지 전환정책은 목표에 따라 에너지시스템의 원전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脫원전 도모일 수도 있음. 

○ 에너지 전환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동일시되는 것도 경계해야 함.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정책체계

이기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에너지전환 선도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

○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은 에너지수요 감축을 통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脫동조화 실현,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소비 구조 개편, 발전부문의 脫석탄 

실현, 수송부문의 Mobility 청정화(전력화 및 수소화 등) 심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등으로 대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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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정책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 에너지전환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여와 기존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내용 설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겠음. 

□ 전환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체계성

○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책정해야 하며, 대표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수요 감축,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원전 의존도 

조정 또는 脫원전 목표, 에너지소비의 청정화 목표(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등), 

최종에너지 구조 개편목표, 전력화 목표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함. 

□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제도 구축 필요성

○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장기에 걸쳐 발생토록 하는 

과정이기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임. 이에 에너지전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환정책 추진체계의 기능과 역할 및 의무 등을 법·제도화하여,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환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환류시스템의 중요성

○ 정책 추진성과의 환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제반 여건 변화를 점검

하고, 전환정책 추진성과의 목표대비 미진분야를 확인하여, 환류토록 해야 

에너지시스템의 이상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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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정책 속도 조정 가능성

○ 에너지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무역 환경, 에너지

시장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에너지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등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됨. 이에 국가·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로 

에너지 전환정책의 당초 목표 및 추진속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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